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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자동차보험 저성장 상황에 대비할 필요

보험연구원(원장 김대식)은 「자동차보험시장 성장원인 분석과 시사점」이라는 주제

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. 기승도 전문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손해보험회사는 자동

차보험시장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

장하였다.

자동차보험시장은 1980년대에는 연평균 26.2%씩 성장하였고, 1990년대에는 13.1%씩 성장하

였으나, 2000년대에 들어 연평균 6.8%의 성장에 그치는 등 성장추이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

이고 있다. 2000년대의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대수 

증가, 사고발생률 증가 및 1사고당 손해액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.

자동차보험시장에 성장요인이었던 자동차대수 증가추이는 향후 인구증가율 감소(또는 인구

감소), 고령화의 진전  등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, 자동차 사고발생률의 경우

는 자동차사고를 줄이려는 정부정책, 1사고당 손해액도 명목임금 상승률 감소 및 잠재 경제

성장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추세가 계속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. 이외에도 온

라인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은 시장경쟁을 심화시켜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의 억제요인으로 

작용할 것으로 추정하였다. 이처럼 자동차보험시장에 영향을 준 요소들의 향후 전망을 볼 

때, 가까운 미래에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 또는 정체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

것으로 전망하였다.

 기승도 전문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

위험 가능성 증가가 예상되므로, 다음의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.

첫째,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률의 제고가 필요하다. FY2008기준 자기차량손해담보의 가입

률이 52.6%에 지나지 않으므로,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

적으로 반영한 자기차량손해담보 상품(예, 자기차량사고의 세부 위험별 상품 등)의 개발이 

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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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, 자동차고장위험을 담보하는 상품(Mechanical Breakdown Insurance)과 같이 새로운 

위험을 자동차보험 상품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. 현재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

보장담보는 충분히 개발·판매되고 있으나, 자동차운행위험 서비스 상품으로는 긴급출동 서

비스가 유일하다.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‘운행 중 고장을 보험으로 보

장해주는 상품’과 같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.

셋째, 다른 보험종목의 판매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. 자동차보험만 전문적으로 판매하거

나 다른 보험종목 판매에 역량이 떨어지는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시장 성장 정체시 경영위

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, 경영위험 헤지 차원에서 다른 보험종목의 판매역량을 강화하

여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.

넷째, 적정 손해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. 보험회사들은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

고 손해율에 부합하게 요율을 적용하되, 고급서비스(계약유지 서비스 및 보상서비스)를 제

공하는 경영정책이 필요하다.

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http://www.kiri.or.kr


